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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교통사고, 산업재해와 대형사고와 같은 각종 사

고가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며 질병의 양상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의 수도 매년 증가하

고 있다(Mun, 2005). 

응급실은 다양한 질병으로 다급하게 내원하는 특성 상 환자

와 의료진간의 상호작용에 많은 제약을 갖고 있다. 특히 응급

실 간호사는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하여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게 빠른 처치를 시행해야 하며, 간호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환자의 간호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호사는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신체적, 언

어적 폭력을 당하기 쉽다(Kim, 2004; Noh, 2007).

응급실에서의 폭력발생은 그 발생빈도가 다른 부서보다 월등

히 빈번하며, 폭력의 대상은 주로 응급실 내에서 환자를 일차

적으로 접하는 간호사들로서, 환자 및 보호자의 공격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등, 2001). 

Kim(2007)의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97.1%가 최근 1개월 

동안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그 유형은 언어

적 폭력, 신체적 위협, 신체적 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 경우, 응급실 내에서 발생한 폭력의 형태학적 특징을 보면 

외국과는 달리 폭력 유형의 83%가 언어적 폭력으로(Choi, 

2004), 응급실 간호사는 주 2.14~3.69회의 언어적 폭력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2008).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

로 폭력경험을 조사한 Noh(2007)의 연구에서 언어적 폭력을 

주 4회 이상 경험한 간호사는 54.8%이지만 신체적 폭력은 

80.0% 이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은 응급실의 24시간 개방, 중증 환자의 

빈번한 내원 및 입원 적체로 인한 응급실의 혼돈으로 발생하고 

있는데(Kim, Seol, & Song, 2003), 이러한 응급실 내 폭력은 

간호사의 중요한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상태에 부정적 영향

을 주게 된다(Normandale, & Davis, 2002). 간호사들은 폭력

경험으로 인해 위기, 심리적 위축, 두려움, 계속적인 위협감,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을 느끼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에

서는 여러 가지 여건의 미비로 인해 근무자에 대한 특별한 지

침이나 보호 없이 지내는 것이 현실이다(Yun, 2004; Jang, 

2004).

응급실 간호사가 반복된 폭력에 노출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에 이르게 되며, 계속적으로 소진

을 경험한 간호사는 무기력, 냉소주의, 낮은 생산성, 고갈되는 

느낌 등으로 결국 이직을 초래하게 된다(Arden, & John, 

2002; Gorkin, & Mark, 2004).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002)의 연구를 보면 응급실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빈번히 야기

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는 간호사에게 소진을 경험하게 한다

(Kim, 2002). 이와 같이 응급실 간호사의 폭력경험은 스트레스 

유발로 인한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응급실 간호사의 폭

력경험과 소진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이들의 폭력경험과 소진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소진상태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 및 직무만

족을 악화시켜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저해하는 주원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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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Kim, 2002). 직무에 불만족한 개인은 자신의 일을 소극적

으로 하게 되고, 근무현장에서의 갈등, 결근, 이직으로 발전되

며 일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자신의 발전을 위한 시도를 저해하

게 되어 업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게 된다(Kim, 2005; Kim, 

2004).

간호사를 대상으로 소진과 직무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Kim(2002)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지각하는 소진경험정도와 직

무만족도간의 관계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의료

보험 심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005)의 연구에서도 소

진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응급실 간호사의 폭력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폭력경험과 직무만족도(Yun, 2004), 폭력과 정서적 반응 및 직

무만족도(Noh, 2007), 폭력, 대응 및 소진(Jung, 2008), 폭력

에 대한 간호사 반응(Park, 2006), 폭력에 대한 태도(Crilly, 

Chaboyer, & Creedy, 2004)등으로, 응급실 간호사의 폭력경

험, 소진 및 직무만족도의 세 변수를 함께 조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폭력의 유형 및 

빈도, 소진과 직무만족도를 알아보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응급실 내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

고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정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폭력경험 유형 및 빈도, 소진과 직

무만족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과 직무만족도를 분석

한다.

3) 대상자의 폭력경험, 소진 및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폭력경험

폭력은 타인에게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 또는 정신적 손상을 

입히기 위해 사용된 물리적인 힘으로 상처를 입히는 정도가 극

심하거나 의도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주려고 시도된 행위로 언

어적, 신체적 상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Yun, 2004). 본 연

구에서는 간호사가 경험한 폭력유형 및 빈도를 측정한 

Sohn(1997)의 연구결과를 Yun(2004)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

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경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소진

소진은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일한 결과로

서 생긴 신체적, 정서적 및 정신적 탈진의 증후 증상으로, 대

상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더불어 대상자에 대한 관심 및 

감정까지 상실하게 하는 현상이다(Park, 1995). 본 연구에서는 

Pines, Aronson과 Kafry(1981)가 개발한 도구를 Hong(1984)

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

진경험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은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와 관계된 조직 내의 

의사소통, 업무의 자율성과 책임, 업무를 습득할 시간적 여유 

등을 말한다(Jeon, 1998). 본 연구에서는 미네소타 산업관계 연

구소에서 개발한 미네소타 만족 설문지(Mi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를 Choi(2003)가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

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Ⅱ. 문헌고찰

1. 응급실에서의 폭력

최근 의사와 환자 관계가 의사는 공급자, 환자는 소비자로 

보는 개념이 강해지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에 대해 양질

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응급실의 의료서비스

가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Kim, 2004).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실에서 폭력을 일으키는 이유는 진료지

연이 38.6%, 의료진의 설명부족이 18.2%, 불친절이 8%로 나타

났으며, 응급실 폭력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걱정, 의사들의 설

명부족, 건강관리자의 냉랭한 태도, 진료지연, 폭력경험 유무, 

음주 및 약물중독의 기왕력, 응급상황에서의 불안과 두려움으

로 증가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Kim 등, 2003; 

Park 등, 2001; Yun, 2004). 폭력사건에 대해 대다수의 의료

인들은 화가 나고 무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리를 

피하거나 묵인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폭력을 행사한 환

자나 보호자는 무시당한 기분을 느끼게 되며, 업무에 지친 근

무자들의 자극적인 언행이 오히려 폭력의 정도를 증대시키게 

된다(Choi, 2004). 응급실 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의사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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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이들은 응급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폭력에 대해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Sohn, 1997). 응급실 내 폭력의 가해

자는 대다수가 남자이며, 음주와 관련된 야간근무 시간대에 많

이 발생하는데, 응급실 폭력에 대한 Kim(2004)의 연구에서 폭

력발생은 주로 23시와 오전 8시 사이의 야간 근무시간대에 발

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음주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 뿐 아

니라 보호자들에 의한 폭력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언어적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Choi, 2004). 

Sohn(Yun, 2004에 인용됨)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응급상황

이 발생 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등의 환

자나 보호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

는데, 1991년 7월 1일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로 

129 응급환자 전보센터의 설치, 전국 148개 응급의료 전담병원

을 선정 및 응급구조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2006년 현재 12개

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응급실의 환

자 적체현상과 의료 인력의 부족, 검사과정의 지연과 열악한 의

료 환경, 진료과정에서 타과와의 협의 진료 중 발생한 문제점 

등으로 폭력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Choi, 2004). 응급실 간

호사들이 이러한 폭력에 노출되면, 간호사 자신의 직업에 대한 

도덕성 상실과 정체감 훼손, 환자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로 이어

져 잦은 부서이동과 직업에 대한 회의를 야기시켜 결국은 환자

나 의료인 양측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Noh, 

2007). 특히 응급실 간호사가 반복된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감

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Jung, 2008). 따라서,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과 직무만족도

간호사들은 직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 그 결과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탈진상태인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Lee, 2002). 특히 응급실 간호사는 항상 긴장

된 상황에서 근무하므로 일반 병동 간호사에 비해 스트레스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 많은 소진경험을 할 수 있는

데, 소진은 자아개념, 직업,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더불어 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이다(Kim, 

2005). 

Miller, Ellis, Zook와 Lyles(1990)는 소진을 초래하는 환경

적인 여건들이 개선된다면 보다 나은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한

다고 하였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진과 관련된 폭력경험을 사전에 예방하거

나 폭력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

소진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개인은 소

진으로 인하여 욕구,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도 없어져 직무만족이 저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간호사들이 근무환경에서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경

험은 직무만족을 저하시켜, 간호사가 추구하는 질적인 임상간

호실무의 실현이 불가능함은 물론, 한 개인의 직업적 자기 성

취감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Kim, 2002). 박성석

(Kim, 2005에 인용됨)은 직무상황에서 발생하는 소진은 정서

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일한 결과로서 생긴 신체

적, 정서적 및 정신적 탈진의 증후 증상이며,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더불어 대상자에 대한 관심 및 감정까지 상

실하게 되는 현상으로, 소진의 최종적인 단계로 나타나는 결과

는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

가 다양한 대상자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는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경험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

직무만족은 전반적인 심리적 조정과 생산적인 삶의 중요한 구

성요소로,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자신의 발전을 물론 환자나 보

호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므로 간호사 개인 뿐 아니라 조직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Mun, 2005). Noh(2007)

는 간호사의 낮은 직무만족은 간호생산성의 저하, 근무의욕의 

감소, 이직률 증가, 환자 간호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고 하

였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관련 변인으로 예측되는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

의 소진과 직무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응급실 간호사가 응급상황에 있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

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신이 소진상태에서 벗어

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은 이들

의 폭력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폭력경험, 

소진 및 직무만족도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각각의 관련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폭력경험, 소진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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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S시와 B시에 위치한 400병상 이상의 병원 중 본 

연구에의 참여를 허락한 8개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53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간호부와 

응급실 수간호사의 허락을 얻은 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원하지 않은 경우 참여를 거부할 수 있

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

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총 167부의 설문지 

중에서 154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1부를 제

외한 153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폭력경험

폭력경험은 간호사가 경험한 폭력유형 및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Sohn(1997)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Yun(2004)이 수정 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언어적 폭력

에 관한 4문항, 신체적 위협에 관한 5문항, 신체적 폭력에 관

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폭력경험은 최근 1년(12개월)동안 경

험한 폭력빈도를 말하며, 언어적 폭력은 1주 단위로 1회 이내

에서 4회 이상으로, 신체적 위협은 1개월 단위로 1회 이내에서 

4회 이상으로, 신체적 폭력은 1년 단위로 1회 이내에서 4회 이

상으로 구분하였다. ‘1회 이내’를 1점, ‘1회’ 2점, ‘2회’ 3점, ‘3

회’ 4점, ‘4회 이상’을 5점으로 측정하였다. Yun(2004)의 연구

에서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6이었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적 폭력이 Cronbach's α=.83, 신체적 위협이 

Cronbach's α=.78, 신체적 폭력이 Cronbach's α=.94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으며, 언

어적 폭력이 Cronbach's α=.82, 신체적 위협이 Cronbach's α

=.82, 신체적 폭력이 Cronbach's α=.86이었다.

2) 소진

소진 측정도구는 Pines 등(1981)이 개발한 도구를 Hong(1984)

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1문항으로, 신체

적 탈진 7문항, 정서적 탈진 7문항, 정신적 탈진 7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없다’ 1점에서 ‘항상’ 4점까지 점수를 부

여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역 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경험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ong(198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다. 하위영역인 신체적 탈진은 

Cronbach's α=.85, 정서적 탈진은 Cronbach's α=.82, 정신적 

탈진은 Cronbach's α=.79이었다.

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는 미네소타 산업관계 연구소에서 개발한 

미네소타 만족설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를 Choi(2003)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업무요인 5문항, 운영요인 5문항, 인사요인 4

문항, 인간관계 요인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2003)의 연

구에서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2이었으며, 하

부요인별 신뢰도는 0.62~0.76의 범위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으며, 하부요인별 신뢰도는 

0.54~0.90의 범위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폭력유형별 빈도는 실수와 백분

율을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소진과 직무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과 직무만족도는 

t-test, ANOVA, Scheffe、사후검정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폭력경험, 소진 및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 병원의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94.8%로 대부분이었

으며, 연령은 26~30세가 47.7%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하가 

30.7%, 31~35세가 13.1%순으로 평균 28.5±5.3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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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n(%)
소진 직무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 or F p Scheffe、 평균
표준
편차

t or F p

성별
남자
여자

  8( 5.2)
145(94.8)

2.02
2.57

0.27
0.47

-3.217 .002
2.94
2.80

0.40
0.43

0.888 .376

연령

≤25세
26~30세
31~35세
≥36세

 47(30.7)
 73(47.7)
 20(13.1)
 13( 8.5)

2.46
2.60
2.60
2.38

0.40
0.53
0.46
0.48

1.412 .242

2.83
2.77
2.93
2.82

0.43
0.41
0.28
0.63

0.735 .533

결혼
상태

미혼
기혼

121(79.1)
 32(20.9)

2.55
2.50

0.50
0.42

0.550 .583
2.81
2.81

0.42
0.44

0.003 .998

학력
3년제 졸
4년제 졸

116(75.8)
 37(24.2)

2.50
2.65

0.47
0.51

4.752 .109
2.85
2.70

0.43
0.40

1.833 .441

총 임상 
경력

＜3년   a
＜3~5년 b
≥5년   c

 62(40.5)
 32(20.9)
 59(38.6)

2.40
2.61
2.65

0.41
0.51
0.51

5.805 .010 a<c
2.86
2.80
2.76

0.43
0.44
0.41

0.824 .112

응급실
경력

＜3년   a
＜3~5년 b
≥5년   c

 93(60.8)
 33(21.6)
 27(17.6)

2.44
2.66
2.74

0.47
0.37
0.55

1.640 .004 a<c
2,85
2.67
2.84

0.40
0.45
0.45

2.224 .282

직위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137(89.5)
  9( 5.9)
  7( 4.6)

2.56
2.45
2.24

0.48
0.53
0.26

-1.613 .197
2,81
2.67
3.02

0.41
0.65
0.44

1.277 .069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과 직무만족도
(n=153)

  유 형               빈 도 1회 미만/주 1회/주 2회/주 3회/주 4회 이상/주 ``평균(표준편차)

언어적

폭력

욕을 한다

반말을 한다

소리를 지른다

협박을 한다

 34(22.2)

 10( 6.5)

 18(11.8)

 78(51.0)

42(27.5)

35(22.9)

28(18.3)

36(23.5) 

21(13.7)

25(16.3)

34(22.2)

17(11.1)

24(15.7)

27(17.6)

20(13.1)

12( 7.8) 

32(20.9)

56(36.6)

53(34.6)

10( 6.5)

2.85(1.46)

3.54(1.35)

3.40(1.42)

1.95(1.23)

신체적

위협

1회 미만/월 1회/월 2회/월 3회/월 4회 이상/월 평균(표준편차)

나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한다

험상궂은 표정을 짓는다

물건을 던지려는 자세를 취한다 

화를 내며 병동을 돌아다닌다

병원물건을 발로 찬다

 91(59.5)

 20(13.1)

 88(57.5)

 39(25.5)

 71(46.4)

33(21.6)

28(18.3)

30(19.6)

26(17.0)

33(21.6)

15( 9.8)

33(21.6)

19(12.4)

20(13.1)

28(18.3)

 3( 2.0)

25(16.3)

 6( 3.9)

26(17.0)   

9( 5.9)

11( 7.2)

47(30.7)

10( 6.5)

42(27.5)

12( 7.8)

1.75(1.16)

3.33(1.41)

1.82(1.19)

3.03(1.57)

2.07(1.26)

신체적

폭력

1회 미만/년 1회/년 2회/년 3회/년 4회 이상/년 평균(표준편차)

나를 향해 던진 물건에 맞는다

내 멱살을 잡는다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찬다

나를 할퀸다

나를 민다

나를 문다

나를 향해 침을 뱉는다

132(86.3)

140(91.5)

123(80.4)

114(74.5)

 90(58.8)

128(83.7)

107(69.9)

13( 8.5)

 8( 5.2)

10( 6.5)

16(10.5)

28(18.3)

13( 8.5)

24(15.7)

 6( 3.9)

 4( 2.6)

10( 6.5)

11( 7.2)

15( 9.8)

 5( 3.3)

10( 6.5)

 1( 0.7)

   -

 4( 2.6)

 4( 2.6)

 8( 5.2)

 2( 1.3)

 6( 3.9)

 1( 0.7)

 1( 0.7)

 6( 3.9)

 8( 5.2)

12( 7.8)

 5( 3.3)

 6( 3.9) 

1.20(0.60)

1.13(0.49)

1.43(1.00)

1.53(1.08)

1.84(1.26)

1.32(0.87)

1.56(1.04)

<표 2> 대상자의 폭력유형 및 빈도
n(%), (n=153)

결혼 상태는 미혼이 79.1%로 기혼 20.9%보다 많았으며, 학력

은 75.8%가 3년제 대학 졸업자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3년 미

만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62.9±58.6개월이었다. 응

급실 경력은 3년 미만이 60.8%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35.3± 

29.9개월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9.5%로 가장 많았다

<표 1>.

2. 대상자의 폭력경험

1) 언어적 폭력빈도 

최근 1년 동안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한 언어적 폭력의 유형 및 

빈도는 <표 2>와 같다. ‘반말을 한다’를 주 4회 이상 경험한 간호

사가 36.6%로 가장 많았으며, ‘소리를 지른다’를 주 4회 이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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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소진

신체적 탈진

정서적 탈진

정신적 탈진

1.43

1.43

1.29

4.00

4.00

4.00

2.71

2.50

2.41

0.54

0.51

0.49

전체 1.57 3.95 2.54 0.48

직무 

만족도

업무요인

운영요인

인사요인

인간관계요인

1.00

1.20

1.00

1.00

4.60

3.80

4.00

4.80

2.93

2.48

2.42

3.33

0.55

0.48

0.63

0.60

전체 1.26 3.84 2.81 0.42

<표 3> 대상자의 소진과 직무만족도
(n=153)

험한 간호사는 34.6%, ‘욕을 한다’를 주 4회 이상 경험한 간호

사는 20.9%였으며, ‘협박을 한다’를 주 1회 미만으로 경험한 간

호사는 51.0%로 나타났다. 폭력경험 빈도를 주 1회 이내는 1점

에서 주 4회 이상은 5점으로 임의의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반말을 듣는 경험은 주 3.54회, 소리

를 지르는 경험은 주 3.40회, 욕을 듣는 경험은 주 2.85회, 협

박을 받은 경우는 주 1.95회로 나타났다.

2) 신체적 위협

최근 1년 동안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한 신체적 위협의 유형 및 

빈도를 보면, 주 4회 이상 경험한 유형별 빈도에서 ‘험상궂은 표

정을 짓는다’가 3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화를 내며 

병동을 돌아다닌다’가 27.5%였으며, ‘물건을 던지려는 자세를 취

한다’는 57.5%가 월 1회 미만으로 경험한다고 하였다. 폭력경험 

빈도를 월 1회 이내는 1점에서 월 4회 이상은 5점으로 임의의 점

수를 부여하여 산출한 결과는, ‘험상궂은 표정을 짓는다’는 월 

3.33회, ‘화를 내며 병동을 돌아다닌다’는 월 3.03회, ‘병원 물건

을 발로 찬다’는 월 2.07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3) 신체적 폭력

최근 1년 동안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한 신체적 폭력의 유형 

및 빈도를 보면, ‘나를 할퀸다’와 ‘나를 민다’, ‘나를 향해 침을 뱉

는다’를 제외한 4개 유형에서 80%이상이 년 1회 미만으로 폭력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경험 빈도를 년 1회이내 1점에

서 4회 이상 5점의 임의의 점수를 부여하여 산출한 결과, ‘나를 

민다’가 년 1.84회, ‘나를 향해 침을 뱉는다’가 년 1.56회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3. 대상자의 소진과 직무만족도

1) 대상자의 소진

대상자의 소진점수는 총 4점 만점에 최소값 1.57점, 최대값 

3.95점으로, 평균 2.54점이었다. 하부영역별로는 신체적 탈진

이 최소값 1.43점, 최대값 4.00점으로, 평균 2.71점이었다. 정

서적 탈진은 최소값 1.43점, 최대값 4.00점으로 평균 2.50점이

었으며, 정신적 탈진은 최소값 1.29점, 최대값 4.00점으로 평

균 2.41점이었다<표 3>.

2) 대상자의 직무만족도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총 5점 만점에 최소값 1.26점, 최대

값 3.84점으로 평균 2.81점이었다. 하부영역별로는 업무요인이 

최소값 1.00점, 최대값 4.60점으로 평균 2.93점이었으며, 운영

요인은 최소값 1.20점, 최대값 3.80점으로 평균 2.48점이었다. 

인사요인은 최소값 1.00점, 최대값 4.00점으로 평균 2.42점이

었으며, 인간관계요인은 최소값 1.00점, 최대값 4.80점으로 평

균 3.33점이었다<표 3>.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과 직무만족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성별(t=-3.217, p=.002), 총 임상경력(F=5.805, p=.010), 응급

실 경력(F=1.640, p=.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소진정도가 높았으며, 총 임상경력에서는 

Scheffe' 사후검정 결과에서 총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집단이 

3년 미만인 집단보다 소진정도가 높았다. 응급실 경력은 5년 이

상인 집단이 3년 미만인 집단보다 소진정도가 높았다<표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표 1>.

5. 대상자의 폭력경험, 소진 및 직무만족도

대상자의 폭력경험, 소진 및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폭력경험은 소진(r=.500, p<.001)과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직무만족도(r=-.300, p<.001)와

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소진경험은 직무만족도

(r=-.492,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4> 대상자의 폭력경험, 소진 및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소진 직무만족도

폭력경험
.500

(p<.001)
-.300

(p<.001)

직무만족도
-.49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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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지난 1년 동안 경험

한 폭력의 유형 및 빈도, 소진과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폭력경험에서 폭력의 유형은 언어적 폭력, 신체

적 위협, 신체적 폭력으로 구분하였으며, 언어적 폭력은 1주 단

위로, 신체적 위협은 1개월 단위로, 신체적 폭력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한 폭력 중 언어적 폭

력은 ‘반말을 한다’, ‘소리를 지른다’, ‘욕을 한다’ 순으로 경험하

였으며, 신체적 폭력은 80%이상이 년 1회 미만으로 폭력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

으로 Noh(2007)와 Yun(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한 언어적 폭력은 평균 주 1.95~ 

3.54회, 신체적 위협은 월 1.75~3.33회, 신체적 폭력은 평균 

년 1.13~1.84회로 나타나, 응급실 간호사는 언어적 폭력, 신체

적 위협, 신체적 폭력 순으로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실태를 조사한 Choi(2004)의 연

구에서 언어적 폭력이 83%로 물리적 폭력 17%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난 결과와 Jung(2008)의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는 신

체적 폭력보다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위협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서 언어적 폭력이 많은 것에 대해 Choi(2004)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이 총이나 칼 등의 무기소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 폭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Kim 등(2003)은 응급실의 특수성으로 인해 응급실 

내 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근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

치나 폭력에 대한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이 공통적으로 신체적 폭력보다는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위협이므로, 해당 간호사들은 이러한 폭력실태를 올바르게 인

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병원당국이나 간호관리자는 응급실 

간호사들이 폭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

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이들이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폭력에 의한 피해를 입을 경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근무의욕 저하, 심리적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는데(Yun, 2004),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소진점수는 총 4점 만점에 평균 2.54점

으로 평균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Jung(2008)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10점으로 

나온 결과와 일치하지만,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002)

의 연구에서 4점 만점에 평균 2.22점으로 나온 결과와 의료보

험 심사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005)의 연구에서 4점 만점

에 2.16점으로 나온 결과보다는 높은 결과이다. 이는 응급실 

간호사는 복잡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과 함께 환자나 보호자 및 

의료인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긴장에 따

른 폭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Jung, 2008)과 관련이 있다

고 본다.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근무환경은 간호사의 중요한 신

체적, 심리적, 행동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업무수

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두통과 수면장애 등의 신체적 증

상과 함께 소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Normandale, 

& Davis, 2002).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응급실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Choi(2004)와 Kim(2005)은 응급실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

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이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병원 행정체계 

및 진료체계의 올바른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응급

실 근무자에게 폭력에 대한 인지 및 예방과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Thackrey와 Bobbitt(Choi, 2004에 인용됨)는 응급실 의료

인들에게 필요한 직업적 훈련으로서 난동의 예방법과 자기보

호, 난동환자를 다루는 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훈련의 내용

으로는 예방과 물리적 방법에 의한 개입, 대화의 기술 등을 강

조하고 있다. 폭력 환자의 관리에 대한 Rice와 Moor(1991)의 

연구에서 응급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5시간 동안의 교육을 제공

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응급실 근무자들에게 자신감이 

생겼으며, 교육이후 응급실 내 폭력의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총 5점 만점에 평균 2.81점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un(2004)의 연구

에서 2.98점으로 나온 결과와 일치하지만 Noh(2007)의 연구에

서 3.10점으로 나온 결과보다는 낮은 것이다. 하부요인별로는 

‘인간관계요인’(평균 3.33)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장 

만족도가 낮은 요인은 ‘인사요인’(평균 2.42), ‘운영요인’(평균 

2.48)으로, Noh(2007)와 Choi(2003)의 연구에서 운영요인과 

인사요인에서 직무만족도의 점수가 낮다고 나타난 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병원행정 차원에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간호사의 

근무여건 및 복리후생의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은 성별, 총 임상경력, 

응급실 경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응급실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Jung(2008)의 연구에서 학력, 응급실 근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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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002)의 

연구에서 연령, 결혼상태, 종교, 근무경력, 직책, 퇴근 후 가사

분담 등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

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소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나온 결과

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규명을 위해 일반적 특성 중 다루어지

지 않은 변수들을 포함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응급실 간호사의 폭력경험, 소진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폭력경험은 소진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

냈으며, 직무만족도와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소진 경험은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

는 Jung(2008), Kim(2002)과 Kim(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응급실 간호사의 폭력경험은 

소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의 소진은 직무만족도에 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응급실 간호사

를 대상으로 이들 세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

흡하므로, 향후 반복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규명을 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고 이

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의

료 환경의 개선 및 응급실 경비인력 강화, 보호자 출입통제 등

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폭력유형별 대처방법에 대

한 매뉴얼 개발과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아울러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중 업무요인과 인사

요인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므로 이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

율적인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도입 및 적절한 보상 등의 다양한 

개선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본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폭력경험, 소진과 직

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

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12

월 22일까지이며, S시와 B시에 소재한 400병상 이상의 8개 병원

의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검정,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

행하였다.

대상자가 경험한 폭력유형에 따른 빈도는 언어적 폭력이 주 

1.95~3.54회, 신체적 위협이 월 1.75~3.33회, 신체적 폭력이 

년 1.13~1.84회를 경험하였다. 대상자의 소진은 4점 만점에 평

균 2.54점으로, 신체적 탈진이 정서적 탈진과 정신적 탈진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1점으로, 

운영요인과 인사요인의 만족도가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은 성별, 총 임상경력, 응급실 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폭력경험, 소진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는 폭력경험은 소진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었고, 직무만

족도와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소진경험은 직무만족도

와 유의한 음의 관계만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고 직

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응급실 간호사의 폭력유형별 빈도를 

토대로 이에 맞는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폭력경험과 소진에 대한 관계

를 규명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응급실 간호사의 폭력경험 중 언어적 폭력에 대한 경험이 

많으므로 병원당국에서는 언어적 폭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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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of the Experience of Violence to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in Emergency Department Nurses

Sung, Mi Hae1)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violence, and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of emergency department (ED) nurses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improve quality of life for nurses 

and quality of nursing care by increasing the ability of nurses to deal with violent situations and thus, improve job 

satisfaction. Method: Participants (n=153) were recruited in S and B cities from October 16 to December 22, 2007.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Level 

for ED nurse burnout was 2.54 out of a possible 4, and for ED nurse job satisfaction, 2.81 out of a possible 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t=-3.217, p=.002), total clinical career (F=5.805, p<.05), and clinical career 

in the ED (F=1.640, p<.01).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violence experience and burnout 

(r=.500, p<.001), an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violence experience and job satisfaction (r=-.300, 

p<.001), and between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r=-.492,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experiences of violence in the ED decrease work efficiency of the nurses and increase burnout. So, it is important 

to reduce occurrences of violence in ED and to prepare programs for dealing with violence and providing emotional 

support in cases of violence directed at nurses.

Key words: Violence, Burnout, Job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Sung, Mi Hae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633-165, Gaegeum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25, E-mail: nursmh@inje.ac.kr


